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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6월 평가원 18~21 풀이시간 : 

풀이 전 이해도 :         수업 후 이해도 :

십여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.

“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

거침없으시더니,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

듯하옵니다.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?”

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

생각하고 말했다.

“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륵의 ㉠계책을 올릴 테니, 낭군께선

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.”

“그게 무엇이더냐?”

“낭군께선 급히 주효(酒肴)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

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(餞別)하려는 듯 하십시오.

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

라 하시면,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

‘손님이 오십니다.’라 하지요.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

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, ‘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

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.’

라 하지요.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

를 먹게 하고,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. 다음 날도

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, 처음엔 고맙게 여길

것이요,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, 세번째는 필히 의문

을 품을 것입니다.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, 은혜

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, 의문이 생

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. 이때 흉금을 털고 말

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입지요.”

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.

“내 일이 잘 되겠구나!”

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에

가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.

(중략)

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

며 말했다.

“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(厚意)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

하지 않겠나?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

한 낭자를 보았다네.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

은 치마를 입었고, 백릉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. 진주 비녀를

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, 홍화문 앞길을 지나 가고 있었다

네.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, 마

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.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

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, 오로지 그 낭자만 생각했다네. 맑은

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

하루 이틀이 아니었네. 할멈이 나를 보고 낯빛이 파리하다 했

는데 왜 그랬겠나?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며 할멈을 번거롭

게 한 것이네.”

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

사람이 누군지 몰랐다.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

말했다.

“그런 애가 있습죠.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. 이름은

영영이고 자(字)는 난향이죠.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

려운 일입니다. 참 어려운 일이에요!”

“왜 그러한가?”

“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.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

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. 자색(姿色)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

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얌전한 몸

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.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

알아 나리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장차 소실(小室)로 맞으려 하

셨지만,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

하고 있을 뿐이옵니다.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

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

께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.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

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

볼 수 있었겠습니까? 아이고!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

로 어렵습죠. 참으로 어려워요!”

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.

“아, 끝난 것이로구나! 나는 필시 죽겠구나!”

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.

“딱 한 가지 ㉡방법이 있습죠.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.

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

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, 만에 하나 낭군의

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

렸다가 오시지요.”

생이 기뻐하며 말했다.

“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

되겠소!”

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.

- 작자 미상,「상사동기」-

18.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.

②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.

③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.

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.

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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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.

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

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.

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

을 깨달았다.

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

는 바를 알려 주었다.

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

였다.

20. ㉠과 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㉠과 ㉡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.

② ㉠과 ㉡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

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.

③ ㉠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, ㉡은 생

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.

④ ㉠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

되고, ㉡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.

⑤ ㉠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

고, ㉡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

운다.

21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

은? [3점]

<보 기>

「상사동기」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

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,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

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. 감정에 충실하여

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,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

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,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

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신분적 한계를

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

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

있다.

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

점에서,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.

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,

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.

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

르는 것에서,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

인할 수 있군.

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

점에서,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을

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.

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

에서,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

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.


